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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, 15세기 전반에 수도의 기본 형태와 도시구조가 완성되고 도시공간이 

정비되었다. 조선 후기의 지도인 〈한양도〉01에는 내사산과 한양도성, 궁궐

과 시전행랑, 물길의 형상과 위치가 추상화되어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. 

이후 16세기 말과 17세기 전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도성 안의 

거의 모든 시설이 파괴되었으나, 궁궐과 시전행랑과 물길, 그리고 이를 둘

러싸고 있는 내사산과 한양도성으로 이루어진 수도의 기본 도시구조를 바

탕으로 재건되어 지속된다. 18세기 숙종·영조·정조의 시기에 궁궐의 운영

이나 군영의 배치, 개천의 준설과 시장의 개설 등의 변화가 진행되지만, 15

세기 초에 완성된 한성부의 도시 형태와 기본구조는 19세기 말 근대 도시

로 재편이 진행되기까지 큰 변동 없이 유지된다.

조선시대에 제작된 대부분의 한양 도성 지도처럼 이 지도 역시 도시를 

둘러싸고 있는 4산이 실경에 가깝게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. 이는 한양의 

입지와 형세에 수도의 위상이 투영되어 있으며, 그 능선을 따라 축조된 한

양도성에 수도의 권위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. 

〈한양도〉(서울역사박물관)




